
 
 

황석영의 5.18 도서에 대한 반론 (4) :  

박금희가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본 전자 소책자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7 년 판 ‘헬기 기총소사’라는 소제목 하의 210 쪽 내용에 대한 

공개 반론이다.  

 

무장난동자들의 트럭을 타고 다니던 춘태여상 3 학년 여학생 박금희 

양은 전남고등학교 독어교사 김준태의 제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총기 

오발사고에 희생되었다.  

 

본 소책자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는 김대령 저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365~377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황석영의 책에 대한 네번째 반론을 위한 책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제 4 장 ∙ 전두환과 문재인의 5∙18 역사전쟁 

6. 문재인이 바로잡아야 할 5∙18 기록 

나. 황석영의 가짜정보에 낚인 문재인 

다. 신동아 안영배 기자의 오보 

라.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허위설명 

마.『正史 5·18』의 허위기록 

바. 월간조선의 5·18 보도 오류 

   제 6 장 ∙ 무장공비 기관총 총성 들은 조비오 신부 

      2. 조비오 신부가 지어낸 헬기 사격 유언비어 

  제 8 장 ∙ 무장청소년들의 총기난사가 빚은 비극 

   2.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 박금희 

https://www.amazon.com/dp/1729649173?tag=sionheraldofmiss
https://www.bookstore21.net/518/drone/whang-n-moon.pdf
https://www.bookstore21.net/518/drone/trickster.pdf
https://www.bookstore21.net/518/drone/priest-li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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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씨가 총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실치 않은 변수가 있다. 

혹자는 최미애씨가 외상이 없이 총소리에 놀라 기절한 것 같았다고 하고, 

혹자는 두부 외상을 과장한다. 동생 최정구가 참관한 부검 광경도 전자의 

관찰을 뒷받침하며, 그것이 사실일 경우 최미애씨는 인근 교회에서 

무장청소년들이 총기난사하였을 때 그 총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맨홀 

뚜껑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는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미애씨 이마의 상처가 총상이었을 경우 중흥동 청소년 

무장단체를 인솔하던 공비의 고의적인 사살이었을 것이 의심된다. 

탈북자들도 공비들은 고의로 시민에게 총을 쏘고 군경에 누명을 씌우는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증언한다. 더욱이 북한특수군 아니면 일반 

광주시민은 결코 단발에 사람 이마를 정통으로 명중시킬 수 없었다. 

 

2.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 박금희 

광주사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허황된 주장은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5∙18 측이 주장하는   유일한 헬기 사격 희생자는 진다방 주방장 심동선 

과 춘태여상 3 학년 박금희 양 등 두 명뿐이다.  

 2017 년 8 월에 문재인이 국방부에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계기는 광주단체들이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광주단체들이 갑자기 

그런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핼기 사격이 

없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단체들이 헬기 사격설 

입증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박금희 양 사망원인이 헬기 사격이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함이다.  

1980 년 5 월 21 일 오후 한시 반 경 만 14 세의 여자 청소년 이성자 

양이 동구청 앞에서 무장시민 카빈소총에 맞아 사망하고 막 양림동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무렵 무장시민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또 한 

명의 여자 청소년은 춘태여자상업고등학교(약칭, 춘태여상) 3 학년 

박금희 양이었다. 춘태여상은 훗날 교명을 전남여상으로 변경하였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박금희 양은 5 월 21 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 반 사이에 무장시민군 트럭을 타고 다니고 있었다. 박금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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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소를 김영택 기자는 양림다리라고 기록하고 (김영택 1996, 445), 

월간조선 2006 년 5 월호는 수미다실 앞이라고 기록한다. 두 곳 모두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소재한 수피아여고 인근이었다. 

 

 
사진 96 ▲ 광주의 무장괴한들은 군용트럭에 여학생들과 여공들을 태우고 

다녔다. 괴한들이 트럭 범퍼 위에 태극기 뒷면만 보이도록 부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It was from May 21st on that the Gwangju gunmen or armed 

rioters were carrying young women in their militia truck.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신부들은 모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들이었으며, 그래서 광주의 신부들은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와 살레지오 

고등학교 등 천주교 미션스쿨 교정을 무장난동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협조적이었다.  5 월 21 일 점심시간 무렵에 이미 수피아여고가 무장시민 

사격훈련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황석영은 이렇게 기록한다:   

기독병원 부근에서는 40~50명의 시민군이 차량 한 대에 타고 와서 

수피아여고 부근의 고갯길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배치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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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여고 강당에서 실탄 장진과 조준, 야간사격 요령을 예비군 

으로부터 교육받았다 (황석영 1985, 124). 

 
사진 97 ▲ 5 월 21 일 광주에서 전경 복장을 한 무장세력은 

무장공비들뿐이었다. Only North Korean Special Force were in combat police 

uniform in Gwangju on May 21. 

Lee Jai Eui, the actual writer of Hwang Seok-young’s book, 

records the fact that the Catholic mission schools in Gwangju were 

being deployed for the firing exercise of the Gwangju militia on 

May 21: “Some forty or fifty armed rebels went to the street 

around Jesus Hospital and Sufia Girl’s High. A member of the 

reservation army taught impromptu class on firearms and 

grenades in the Sufia High auditorium” (Lee Jai Eui 1999, 79).37 

 

5 월 21 일 낮 1 시경에 무장난동자들의 차량들이 광주공원과 

수피아여고 사이를 오가고 있었으며, 그 중 한 차에 총을 든 고등학생들 

및 춘태여상 2 학년 박금희 양도 타고 있었다.  

                                        
37 The actual official English name for Jesus Hospital was Kwangju 

Christia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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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여고는 양동에 소재하며,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대로 공비들이 

수피아여고 정문 앞을 지나 광주기독병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금희 양이 5 월 21 일 오후 2 시경 총기 사고로 사망한 장소 양동에는 

그 날 군인 그림자도 없었다.  

 
사진 98 ▲ 사진에서 지프차 탄 공비들 배경에 보이는 수피아여고가 바로 5 월 

21 일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던 장소이다. The background of 

Gwangju gunmens’ vehicles is Sufia Girl’s Hight School, which was used as 

the site for firing exercise on May 21.  

기독병원 직원들과 간호원들을 대상으로 구술 증언을 수집한 양야기와 

정호기는 병원 주변, 즉 양동에서 계엄군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이와 달리 기독병원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들과 달리 계엄군의 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군이 진압작전을 벌였던 공간적 범위가 대체로 

도심의 서쪽 부분을 종단하는 광주천을 기준으로 시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기독병원은 도심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어서 간호사들이 

병원과 인근에서 계엄군을 목격했던 기억이 없었다 (양야기와 정호기 

2013, 70). 

위 사진에서 괴무장단체의 차량 행렬 뒷쪽에 보이는 여자고등학교 

건물이 바로 수피아여고 2 학년생 표강님이 등교하던 수피아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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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校舍)이다. 표강님의 증언에 이 날 오전의 광주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상고가 광주 외곽으로 무기 탈취하러 

출발하는 차량들의 집결지였으며, 좀 떨어져 있는 수피아여고가 

무장난동자들의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되었다.  

공비들 및 그 부역자들이 광주상고 앞에 집결하여 광주외곽으로 무기 

탈취하러 출발한 때는 5 월 21 일 오전이었다. 표강님은 그녀가 그 날 

오전에 본 광경을 이렇게 증언한다: 

21일 광주상고 앞에서 화순, 나주 등지로 시위차량들이 빠져나갔다. 

서방주유소 쪽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는지 돌이 엄청나게 많았다. 나는 

계림국민학교 앞까지 나가 구경을 했다. 차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두들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차체를 두들기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내가 본 시위대 차량만도 수십 대였다. 나도 남자라면 그 차에 탔을 

것이다. 머리가 길고 가냘프게 생긴 여자가 계속 방송을 하고 다녔다. 

"시민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표강님 1989, 174). 

실제로는 무장시민들의 총기난사 및 오발 사고로 희생자들이 생겼다. 

재수생 윤석진은 무장시민 총기 오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증언한다: 

그리고 나도 벽에 붙은 채 걸음을 옮겨 금남로를 빠져 유동 삼거리 

쪽에 왔을 때 총을 나눠주고 있었다. "총 쏠 줄 아요?" "몰라요." 총 쏠 줄 

안다고 하면 무조건 카빈 1정과 실탄 한 클립씩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총을 받아 총 덮개를 풀고 개머리판을 버리고 몸체만 가지고 갔다. 총기의 

몸체를 어깨에 메고 잠바를 걸치면 밖에서 보면 표가 나지 않았다. 광주가 

진압을 당하고 난 후에 총기회수가 제대로 안된 것은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작위로 총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오발사고가 많았을 것이다 (윤석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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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9 ▲ 5 월 21 일 정오 무렵 무장난동자들이 수피아여고와 기독병원 등 

양동 일대를 장악하고 점령한 후 무기 탈취하러 출발하는 차량 행렬. The vicinity 

of Sufia Girl’s High School was already occupied by armed rioters by high 

noon of Ma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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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공으로서 무장봉기에 가담한 최영철 자신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므로 교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5 월 21 일 

고등학생이 자신의 총을 조작하던 중 오발사고를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공원에서는 내 앞에 있던 학생이 오발 

사고로 숨진 일도 있었다. 교련시간에 배웠다며 총을 만지다가 잘못해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차에 깔려 죽었다는 공수대 한 명이 가마니에 덮여 

있는 것도 봤다” (최영철 1988).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대동고등학교 동창 유석의 증언에 따르면 

춘태여고생 박금희 양도 광주공원에서 고교생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고교생과 비슷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광주공원에서 총기를 지급하는 

도중에 오발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춘태여고생 한 명이 

오발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유석 1988). 

유석의 증언에서 춘태여고생 박금희 양이 시민군 총기오발사고를 당한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있다. 그럼에도 유석의 

말 "광주공원에서 총기를 지급하는 도중에 오발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춘태여고생 한 명이 오발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에서 

분명한 것은 같은 시간 대에 광주공원에서도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박금희 양은 도대체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박금희 양 

부모의 증언은 박양이 사망하기 직전 무장시민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준다: 

나는 그애 두 손을 잡아끌며,  

"상추라도 뜯어서 밥 먹자."  

"엄마! 저 쑥 뜯어서 쑥버물 해먹세."  

그 말을 들은 나는 이제는 안 나가겠구나 실어 안심이 되었다. 

집으로 와서는 새로 산 슬리퍼에 위아래 검정색 옷을 입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밭에 나갔다. 잠깐 동안 밭일을 하고 11시쯤 집에 오니 금희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나서 이웃 아줌마에게 물어보았다.  

"금희 어디 가든가?'  

"진작에 진흥원 쪽으로 갑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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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로 나는 금희 단짝인 일심이 집으로 달려갔다. 마침 일심이는 

집에 있었다.  

"나는 너랑 같이 간 줄 알았더니 너는 있었구나!" 

"금희가 왔었는데요, 시위대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시 

갔어요"  

한참을 찾으러 다니다가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었다. 모든 

친척집에 연락을 해봐도 금희는 없었다 (박명민, 문귀덕 1988, 178-

179). 

위의 박금희 양 어머니 증언에서 5 월 21 일 “시위대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군용트럭이었다. 그 날 전남고등학교 2 학년생 김수영의 증언은 

박금희가 타고 있었던 무장시민 차에서도 총기오발사고가 있었을 

개연성을 나타낸다: 

광주은행 반대편에 위치한 최희천이비인후과 앞에서 청년이 총을 

나누어 줘 나도 실탄 5발과 카빈총을 받았다. 광주은행 앞에선 총 조작중 

오발사고가 나 고등학생 한 명이 어깻죽지에 총을 맞고 죽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총구는 하늘로'라는 구호를 외쳤고, 지나가던 지프차 위에서 

또 오발사고가 나 차에 탔던 학생이 어깨에 총을 맞았다고 한다 (김수영 

1988). 

무장시민 지프차에 타고 있다가 광주시민 총탄에 우전흉부(즉, 

어깻죽지) 관통 총상을 입은 김영철은 잠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으나, 

전남대학 부송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5 월 21 일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광주시민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심지어 

지프차 위에서도 총기오발사고 있었다는 위의 김수영의 증언은 정준의 

증언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된다. 정준은 5 월 21 일 오후 3 시경 광주은행 

앞에서 발생한 무장시민 총기 오발 사고의 희생자, 즉 어깨쭉지에 총을 

맞아 사망한 학생 시신을 직접 목격하였다: “대부분의 시체들은 부피가 

불어나서 관에 넣기가 힘들었다. 중학생쯤 되어보이던 시체는 

어깨쭉지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는데 시위광경을 구경하다 총에 

맞았다고 했다” (정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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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21 일 낮에 무장시민들이 우글거리던 광주은행 앞에서 

총기오발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14 세의 무장중학생 지영길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 한번 명백하게 확인된다: 

우리가 탄 차가 광주은행 본점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났다. 총소리에 놀란 운전사가 급히 커브를 틀었다.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외쳤다. "모두 차 바닥에 엎드려." 그 순간 바닥에 몸을 숙이면서 도청 

앞을 힐끗 보니 시민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있었다. 트럭 제일 뒤에 

타고 있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는 순간 머리를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 옆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인 듯한 남학생이 나를 

보고는 운전사에게 외쳤다. "총맞은 사람이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피가 흥건하게 만져졌다. 곧 얼굴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 (지영길 1989). 

사실 ‘총기오발사고’란 용어가 늘 아주 정확한 용어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정균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시민들이 고의로 광주은행 

본점을 향하여 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또 한 며칠인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시민군들이 광주은행 본점 건물을 

향해 총을 쏜 적이 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커튼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은행 6, 7층 중 한 사무실의 창문에 커튼이 약간 

젖혀진 것을 발견한 시민군들이 '계엄군이 저 건물에 있다'면서 총을 

쏜 것이다 (김정균 1989). 

김수영은 자신이 무기분배를 받은 위치를 광주은행 반대편에 위치한 

최희천이비인후과 앞이라고 밝혔다.  그곳이 바로 최인영이 증언하는 

무기분배 장소 충금지하상가 사거리였다 (최인영 1989).  검찰의 

광주사태 조사보고서 역시 5 월 21 일 오후 3 시경의 무기분배 장소는 

충금지하상가 사거리와 광주은행 본점 부근이었다고 기록한다: 

15:00경 남평 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가 충금지하상가  

사거리에 도착, 20여정의 총기(銃器)를 분배하였고, 화순경찰서 등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도 학동 석천다리, 지원동에서 銃器를 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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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장시위대(武裝 示威隊)는 전남도청 쪽으로 진출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 102). 

15:15경 전남도청에서 5백미터 정도 떨어진 우체국 쪽에서 시위대   

2천여명이 모여 일부 시위대는 칼빈과 실탄을 휴대하고 전남 

도청 쪽으로 진출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15:50경 칼빈을 휴대한 

시위대가 전남의대 오거리에서 전남 도경(道警) 쪽으로 사격을 하면서 

이동하였으며, 16:00경 광주은행 본점 부근에 트럭이 도착하여 

시위대에게 30여정의 칼빈을 분배하였고, 일부 시위대는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屋上)예 LMG 2정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軍) 

헬기를 향해 사격을 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 102-

103). 

 
사진 100 ▲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의 영상은 5 월 21 일 정오 무렵 

공비들이 충금지하상가 사거리와 광주은행 본점 부근 등에서 난동자들에게 

무기분배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The video of Jurgen Hinzpeter clearly shows 

that some rioters already had guns about high noon of May 21. 

5 월 21 일 낮에 무장시민들의 총기오발사고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장시민들끼리의 총격전도 있었다. 박금희의 집은 백운동 방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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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있었고, 백운동 일대에서 무장시민들끼리 서로를 국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하는 총격전이 종종 발생하였다. 고등학생 임호상은 

백운동 대창주유소 일대에서 무장시민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진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덕림사에서 저녁밥을 먹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백운동 쪽에서 

총소리가 났다. 대성국민학교 쪽으로 가보니 골목골목에 시민들이 

숨어있는 것이 보였다. 거리는 물론이고 집집마다 불을 꺼버려서 

캄캄했다. 시민군들이 대창주유소에서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총을 

쏘았다. 우리는 그 총소리를 들으며 어둑어둑한 도로를 더듬어 

대창주유소 건물내로 들어갔다. 갑자기 암호를 대라는 소리가 들렸다. 

암호를 몰랐던 우리는 몹시 당황했다 (임호상 1988). 

전남고 2 학년 김수영의 증언으로 미루어 본다면 박 양의 동네 인근, 

즉 박양이 시민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군 총기난사 사고 희생자들이 있었다:   

한번은 백운동에서 나주 가는 길목으로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논두렁을 가리키며, "저기도 있다."고 해 가보니 남자 시체 8구가 

얼굴이 시커멓게 된 채 총에 맞아 죽어 있었다 (김수영 1988).   

공수부대는 광주경찰의 요청으로 도청 사수를 하다가 5 월 21 일 

철수하였고, 백운동이나 나주 쪽으로는 전혀 간 적이 없었다. 백운동에서 

나주 가는 길목에 시신이 있었다면 무장시민들끼리의 총격전 

희생자들이었다. 무장시민들은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죽게 한 후에는 

군인에게 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광주공원에서 총기를 지급하는 도중에 오발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춘태여고생 한 명이 오발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또 

광주공원으로 위아래 푸른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군화를 신은 

저격병의 시체 1구가 실려왔다. 이 저격병은 말일성도교회 앞에서 

시민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되었는데 엎드려총 자세로 숨져 

있었다. 그 뒤로 또 1명의 저격병이 화니 백화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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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되었는데, 그 저격병은 "나는 전경이다"라고 저격병임을 

부인했다 (유석 1988). 

박금희 양이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무장시민들의 

총기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이 유석의 증언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별다른 일 없이 외곽을 경비하던 중 우진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왔다. 모두들 차에서 내려 버스 밑에 숨어 

있다가 총을 갖고 있던 몇 사람이 총알이 날아온 곳으로 가보았지만 총을 

쏜 것으로 생각되는 저격병을 잡지는 못했다. 우리들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외곽을 경계하러 월산동 쪽으로 갔을 때는 시민들이 주먹밥, 김밥, 

음료수 등을 제공해 주었고 저녁 추위를 견딜 수 있게끔 옷가지를 날라다 

주었다 (유석 1988). 

광주사태 당시 3 공수여단 사병으로 근무했었던 김치년도 그의 5·18 

수기에서 5 월 21 일 광주 외곽에서 무장시민 총기 난사로 그 지역 주민 

4 명이 총상을 입고, 그 중 2 명이 사망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이 시각에 외각 봉쇄를 맡았던 인접 대대에서는 픽업차량을 타고 

교전중인 지역을 지나던 주민 4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은 총상은 카빈이었다. 시민군의 사격으로 

민간인이 죽은 것이다” (김치년 1996, 439).  

그 두 명 중 한 명이 바로 고영태의 부친 고규석씨이다. 검찰보고서에 

고규석씨는 무장시민 칼빈 총격을 받아 관통총상으로 5·18 유공자가 

된 사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광주_담양간 국도(國道)와 순천행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주 

교도소에서 외곽봉쇄(外廊封鎖)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3공수여단 병력과 

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 간에 간헐적으로 총격전이 발생 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19: 30경 픽업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지나가던 담양 거주  

주민(住民)  4명이 칼빈  총격을 받아  임은택(남, 35세 )과 고규석(남,

 37세)  등 2명이 좌대퇴부 또는 흉부 관통총상으로 사망(死亡)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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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이 수천 정의 총 가지고 설치는 동네에서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황석영은 박금희 양이 총에 맞았을 즈음 사고 장소 

일대에 무장시민 저격수들이 쫙 깔려 있었다고 기록한다: 

잠시 후 그들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각 지역에 배치되었다. 학동 

시장 입구에 도착한 시민군 20여 명은 그 지역에서 무장한 채로 

돌아다니던 몇 사람까지 합류시켜 화순 방면의 진입로의 차단 경계에 

들어갔다. 이 조에 편성된 시민군은 10명 이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고 나머지는 회사원, 상인, 점원 등이었다. 그들은 부근의 3층 

건물에 각 층마다 2~3층씩 1개조가 되어 건물 안에서 도로를 관측하기 

쉽고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곳에 총구를 밖으로 내놓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격은 조장의 사격 명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통제되고 있었다. 

집 주인은 시민군들이 들어오자 음식을 준비해 주고는 자기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양림동 큰집으로 피난갈 테니 잘 지켜 달라고 부탁하며 

떠났다.  

기독병원 부근에서는 40~50명의 시민군이 차량 한 대에 타고 와서 

수피아여고 부근의 고갯길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배치되기 전에 

수피아여고 강당에서 실탄 장진과 조준, 야간사격 요령을 예비군 

으로부터 교육받았다. 또한 이들 중의 몇 명은 전일빌딩이 전방 계엄군의 

관측소 역할을 하여 적에게 유리한 진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곳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릴 계획으로 여러번 폭파 실험을 

해보았지만 뇌관이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백운동 철도 건널목 부근에 배치된 병력은 20여 명이었다. 이들도 길 

양옆 3층 건물로 들어가 전방관측이 잘 되는 목포 방향 진입로에다 

각자의 위치를 잡았다. 물론 저녁식사는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밥을 지어 

갖다 주었다 (황석영 1985, 124-125). 

이렇듯 화순 방면의 진입로와 기독병원 부근과 백운동 철도 건널목 

부근의 3 층 건물마다 각 층에 1 개조씩 무장시민 저격수둘이 배치되어 

있었다. 저격수들은 자신을 은폐한 채로 실탄이 장진된 총구를 건물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수피아여고 부근의 고갯길에는 40~50 명의 

무장시민 저격수들이 살벌하게 배치되어 있었던 곳에서 고등학생 총 

오발탄에 희생당한 여학생이 바로 박금희였다. 



 
 

본 소책자 출처는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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